
넥센, 타이어 공장 추가건설 검토
강병중 회장, 창녕공장 이어 양산에도 … 공장부지 확보가 걸림돌

넥센타이어가 경상남도 양산에 타이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.

강병중 회장은 1월5일 양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10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“양산에 주 공장은 아니지

만 양산시민들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하기 위해 시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또 “본사가 위치한 양산에 제2공장을 짓기 위해 2009년 초부터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땅값이 비싸 부지 확보

가 쉽지 않았다”며 “창녕에 제2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부산항을 오가는 수출용 물류비용 절감이 크기 때문”이

라며 제2공장 결정배경을 밝혔다.

아울러 당초 타이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제2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을

지원해 주는 특별법이 제정돼 대기업들의 부지 구매가 쉬워진 점도 국내공장 건설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.

강병중 회장은 “2009년 직원 25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11년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, 본사가 위치한

양산 지역을 위해 꼭 보답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양산에 본사를 둔 넥센타이어는 종업원 2371명에 세계 122개국으로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공장과

미국, 독일, 브라질 판매법인을 두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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